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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원에서 175 주년 경축년 시작 

 

수녀회 전체와 함께 모원의 모든 수녀들은 수녀회 창설 175 주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경축을 시작하며 

2025 년 1 월 19 일 주일, 모원 성당에서 아름다운 국제 미사를 드렸습니다.  

성당은 수녀회 창설자와 공동 창설자인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와 마리아 익나시아 수녀의 그림과 현재 노틀담 수녀들이 

자리한 19 개국의 국기로 장식되었습니다. 가밀로 수도회의 월터 빈치 신부가 우리와 함께 하는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빈치 신부는 강론에서 "이번 주일 복음(가나의 혼인 잔치: 요한 2,1-11)은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경축년의 배경이 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감사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성한 포도주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창설 175 주년에 대해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 삶에서 하느님이 절대로 부재하지 않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것은 빈 항아리를 찾아 물을 채우리라는 희망입니다.” 

미사 중에는 특별한 보편지향기도를 바치며 우리는 모든 단위체 내의 사람들과 수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총대리구 공동체 수녀들이 작곡한 '행복한 경축년'이라는 노래로 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리아 엘케 수녀가 아름답게 장식하여 준비한 식당에서 노래와 춤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마리아 막달린 

수녀는 우리를 위해 처음으로 이탈리아 라자냐와 로스트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 로리 이네스 수녀는 맛있는 

케이크를 구워 체리로 숫자 '175'를 써서 장식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손길이 축제 분위기에 더해졌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모원장 수녀인 패트리시아 마리 수녀가 특별한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크고, 

감사는 깊으며, 우리의 자매애가  우리를 이제와 영원히 감싸주기를!" 또한 식사 기도로는 독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원에서의 축하 행사는 항상 국제적이며, 범세계적 자매애를 상징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전 세계 수녀들과 우리의 협력자들이 빈 항아리에 생명을 주는 물과 사랑을 채우고,  이를 좋으신 

하느님께서 풍성하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는 수녀회 창설 175 년 경축년을 시작하는 참으로 멋진 방식이었습니다. 


